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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치료를 필요로 한다.9-11) 그러나 족관절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비 인대 결합 단독 손상에 대하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순 방사선 검사에서 경비 인대의 이개(diastasis)가 나타나지 않는 

경도의 손상의 경우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만약 조기에 진

단하여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연부조직 충돌로 인한 지속적인 통

증과 족관절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6,12) 이소성 골화형성(het-

erotopic ossification)과 족관절 변형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족

관절 염좌를 수상한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경비 인대 결합 손상

을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1,2,6) 경비 인대 결합 단독 손상의 진단

과 분류,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손상 기전

경비 인대 결합 단독 손상은 족관절의 배굴 상태에서 갑작스러

운 외회전(external rotation) 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경비 인대는 전하 경비 인대(an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AITFL), 후하 경비 인대(posterior inferior tibiofibular ligament, 

PITFL), 횡 경비 인대(transverse tibiofibular ligament, TTL), 골간인

대(interosseous ligament, IOL), 골간막(interosseous membrane)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전하 경비 인대가 표재 삼각인대(super-

서      론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족관절 골절이

나 다른 인대 손상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1,2) 모든 족관

절 골절의 약 80% 정도에서 경비 인대 손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회

내-외회전, 회외-외회전 또는 회내-외전형 골절에서 관찰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족관절 골절과 동반된 경비 인대 결합 

손상에 대하여는 진단과 치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정

확히 정복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족관절 골절의 치료 시에 주의를 요한다.5) 한

편, 경비 인대 결합 단독 손상은 족관절 골절을 동반하지 않는 경

비 인대의 손상을 말하며 족관절 주위 인대 손상이나 경비 인대 견

열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는 포함한다.1,2,6-8) 족관절 염좌로 내원하

는 환자의 1%∼18%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족관절 염

좌보다 스포츠 복귀까지 두 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더 많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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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 이개)를 보이는 불안정성 손상을 2단계, 단순 방사선 검사에

서 뚜렷한 이개를 보이는 불안정성 손상을 3단계로 분류하였다. 

최근에 Sikka 등16)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소견을 토대로 한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전

하 경비 인대의 단독 손상, 2단계는 전하 경비 인대 및 골간인대 손

상, 3단계는 전하 경비 인대, 골간인대 및 후하 경비 인대 손상, 4단

계는 전하 경비 인대, 골간인대, 후하 경비 인대 및 삼각인대 손상

으로 분류하였다.

진      단

1. 신체 검사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의 진단을 위하여는 주의 깊은 신체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를 필요로 한다.19-21) 먼저 경비 인대 결합 손상 시

에는 족관절 전외측 근위부 인대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고 압통이 

저명하다. 2, 3단계의 중등도, 고도의 손상 시에는 내측의 삼각인

대 부위와 전하 경비 인대 전방 모두에서 압통이 있을 수 있다. 부

종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며 특히 내측 삼각인대 부위에 

부종이 있을 경우 삼각인대 손상을 의심할 수 있고 이는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2) 다음으로 경비 인대 결

합 손상을 진단하는 몇 가지 신체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항상 정상

측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회전 부하 검사법은 하퇴부를 한 

손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발목을 외회전하여 경비 인대 결합 부위

에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검사 방법이다. 하퇴부 압박검

사법은 하퇴부의 중앙부에서 경골과 비골의 간격이 좁아지도록 압

박하여 경비 인대 결합부에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검사법

ficial deltoid ligament)와 함께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다.13) 이후 골

간인대가 파열되고 골간막이 파열되는데, 후하 경비 인대까지 파

열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이스하키나 스키와 같이 부츠에 발이 고

정되어 있는 경우 하퇴부가 발목에 대하여 내회전(internal rota-

tion)하면서 발목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Fig. 1A).6) 또한 미식 

축구나 유도, 레슬링 등의 접촉 스포츠(contact sports)의 경우 운동

선수가 넘어진 상태에서 발이 밟히며 족관절이 외회전되는 경우에

도 발생할 수 있다(Fig. 1B).10,14-16) 

분      류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의 분류는 먼저 손상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 손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van den Bekerom 등
17)은 6주 이내의 손상을 급성, 6주에서 6개월 이내의 손상을 아급

성,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를 만성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Espinosa 등18)은 3주 이내의 손상을 급성, 3주에서 3개월 이내를 아

급성,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만성 손상으로 분류하였다. 임상

적 소견과 방사선적 소견으로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을 분류할 수 있

는데 Gerber 등10)은 임상 소견에 따라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을 세 가

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는 족관절의 불안정성이 없는 안정성 

손상, 2단계는 외회전 검사에서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하퇴부 

압박검사(squeeze test)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지만 단순 방사선 검

사에서는 정상인 손상이다. 3단계는 족관절의 뚜렷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손상이다. Edwards와 DeLee7)는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경

골-비골 간격의 이개가 없는 안정성 손상을 1단계, 단순 방사선 검

사에서는 이개가 보이지 않으나 부하 방사선 검사에서는 이개(잠

Figure 1. The mechanism of syndesmotic injury is described. (A) A direct blow down to the leg of a football player external rotates the ankle to give 

syndesmotic injury. (B) External rotating force is applied to the ankle of an ice hockey player when the player's foot is planted and the knee internal 

ro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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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19,20)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지만 단순 방사선 사

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관절 내 국소 마취제 주사 후 외회전 

부하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경골-비골 간격이나 내측 경골-거골 

관절 간격이 증가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7) 또한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검사를 통해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2∼3 mm의 이개를 발견할 수 있고, MRI 검사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검사 방법이다.19-24) 한편 족관절 조영술 

검사를 이용해 경골과 비골 사이에 조영제가 유출되어 1 cm 이상 

올라가면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을 진단할 수 있으나 비교적 침습적

인 방법이어서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9) 한편 Lee 등21)은 초음

파를 이용하여 전하 경비 인대의 손상 여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고 

경골과 비골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을 진단

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치      료

van Dijk 등2)은 문헌고찰을 통해 경비 인대 결합 손상 중 골간인

대 손상의 여부에 상관 없이 삼각인대 손상이 없다면 비수술적 치

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반면 삼각인대 손상과 동반된 전하 경

비 인대 손상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일반적으

로 안정성(stability)을 기준으로, 불안정한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은 

수술적 치료를 하고 안정적인 손상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

이 원칙이며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체중부하 방사선 검사

나 부하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5,26)

1. 비수술적 치료

삼각인대 손상이 없는 1단계(안정성) 손상의 치료는 먼저 1∼3

주간 환자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하지 깁스 등으로 고정한다. 환

자의 통증 경감을 위해 목발을 이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권한다. 3

주 후에는 단하지 깁스를 풀고 발목 고정 보조기 착용하에 일반 신

발 착용을 허용한다.6) 이 시기에 물리치료를 시작한다. 물리치료

는 3∼6주간 처음에는 수동적 관절 운동부터 시작하여 능동적 관

절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염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위

해 초음파, 전기자극 치료 등을 병행한다.6,23) 환측의 족저 굴곡력, 

족배 굴곡력, 내번력, 외번력이 정상측과 비교하여 80% 이상 도달

했다면 점차적으로 고유 수용 감각 운동과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plyometric exercise)과 같은 각각의 스포츠에 맞는 운동을 시작한

다. 운동 선수의 경우 1단계(안정성) 손상의 경우 운동 복귀는 4∼

8주 후에 가능할 것이다.6)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 이개가 발견되지 않으나 부하 방사선 검

사나 MRI 검사 등에서 이개가 발견되며 삼각인대 손상을 동반한 2

단계 손상의 경우 치료에 논란이 있다. 4∼6주간 비체중부하 단하

지 깁스 치료를 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때 비골이 

이다. 외회전 부하 검사법이 하퇴부 압박검사법보다 신뢰도가 높

은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고 하퇴부 압박검사법은 예후를 예측하는 

데 좀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나 Han 등23)은 경비 인

대 결합 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8가지의 신체검사법을 분석하였는

데, 정확하게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만성 손상의 경우 신체검사를 통한 

진단이 어려워 영상의학적 검사 방법의 도움이 필요하다.21,23)

2. 영상의학적 검사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의 영상의학적 검사는 양측의 체중부하(가

능한 정도) 상태에서의 족관절 전후방 및 측면 방사선 사진, 격자

상(mortise) 사진 및 경비골 전장 전후방 및 측면 사진이 필요하

다.19,20,24) Harper와 Keller20)는 원위 경비 관절의 이개를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상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경골-비골 간격(tibiofibular 

clear space), 경골-비골 중복(tibiofibular overlap), 내측 경골-거골 

관절 간격(medial tibiotalar clear space)이 이용된다. 경골-비골 간

격은 전후방 방사선 사진에서 관절면의 1 cm 상방에서 측정하는데 

후방과의 외측면과 비골의 내측면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정상적

으로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이 없다면 6 mm 이내이며 이 지표가 가

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골-비골 중복은 전후방 방

사선 검사에서 경골의 전외측 부분과 비골의 내측면 사이의 겹치

게 되는 부분을 관절면의 1 cm 상방에서 측정하며 6 mm 이상일 

때를 정상으로 판정한다(Fig. 2). 내측 경골-거골 관절 간격은 격자 

상에서 내측과의 외측면과 거골의 내측면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정상에서는 상방 관절 간격과 같거나 약간 적어야 하며, 간격이 4 

mm 이상일 때는 거골의 비정상적인 외측 전위를 의미하며 삼각인

Overlap

1 cm

Clear space

Figure 2. Tibiofibular overlap (black arrows) and tibiofibular clear space 

(white arrows) is measured 1 cm proximal to the tibial planfond. Nor-

mal distal tibiofibular joint relationship includes overlap of more than 

6 mm and tibiofibular clear space of less than 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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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금속 나사와 비교하여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발표도 있

다.28,34) 나사를 고정할 때의 족관절 위치에 관하여는 거골의 전방

이 후방보다 넓으므로 족저 굴곡한 상태에서 고정하는 경우 운동

제한의 원인이 되므로 최대한 족배 굴곡한 상태에서 고정해야 한

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족배 굴곡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경비 

인대 결합의 정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 족저 굴곡한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조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족관절의 중립위

에서 고정하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34) 나사를 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비골이 경골의 후외방에 위치하게 때문에 경골의 관절면

과 평행하게 30도 전방을 향하여 고정한다.4,9,35) 삽입 위치는 관절

면에서 2∼3.5 cm 근위부에서 삽입하는 것이 추천되며 너무 근위

부에서 고정하는 경우 비골이 변형되면서 관절 내 격자상(mortise)

이 더 벌어질 수 있다. 나사의 제거에 관하여는 van den Bekerom 

등17)은 4개의 피질골을 고정한 경우 6∼8주에 제거할 것을 추천하

였지만 3개의 피질골을 고정한 경우에는 나사로 인한 불편함이나 

증상이 생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것을 추천하였다. 4개의 

피질골을 고정한 경우 나사못을 제거하기 전에 미리 체중부하를 

허용할 경우 나사못 파손의 가능성이 높고 너무 일찍 제거하는 경

우 경비 인대 결합 이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22) 따라서 고정 후 

12주에 제거하고 체중부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3개의 피질골을 고정한 경우 나사 제거 전에 체중부하를 허용하면 

나사의 파손보다는 나사 주변 골용해가 발생하고 나사가 뒤로 나

와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3개의 피질골을 고정하고 좀 더 일찍 체

중부하를 허용하며 혹시 나사의 피부 자극이나 나사로 인한 불편

함이 있는 경우에만 제거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2) Suture button 고정술

TightRope 등을 이용한 suture button 고정술은 2차적인 제거술

이 필요 없다는 장점과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 경골-비골 관절 사이

에 미세 운동이 가능하여 보다 생역학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고정력이 나사 고정술보다 약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발표된 논

문을 고찰해보면 경비 인대 결합 단독 손상에서 suture button 고

정술이 나사 고정술보다 열등하다는 논문은 없다. Naqvi 등29)은 46

명의 경비 인대 결합 손상 환자에서 23명은 나사 고정술을, 23명은 

suture button 고정술을 시행한 후 CT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나사 

고정술의 경우 5명의 환자에 비골이 거골의 비골구에 정확히 정복

되어 있지 않았지만 suture button 고정술의 경우 모든 예에서 정복

되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Suture button 고정술이 경비 인대 결

합 손상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좀 더 장기적인 연

구 결과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만성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의 치료

6개월 이상 경과된 만성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의 경우 증상이 지

속된다면 관절경을 이용한 충돌 조직 제거술, 나사 고정술, 해부학

경골의 비골 구에 정확하게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깁스를 적용

하면 후에 관절 강직이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깁스 적

용 시 족관절을 중립위에서 약간 내회전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거

골 체부의 전방 부위가 비골을 외측으로 밀어내어 경비 관절의 이

개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2,3,6,18)

2. 수술적 치료

경골-비골 간격의 이개를 보이고 내측 관절 간격의 증가를 보이

는 3단계 손상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잠재성 이개

를 보이는 2단계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의 경우 논란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술하여 추후 불안정성이나 만성 통증을 방지해야 한

다는 주장이 있다.9) 수술적 방법으로는 금속 나사를 이용하여 경

골과 비골을 고정하는 방법과 TightRope (Arthrex Inc., Naples, 

FL, USA)를 이용한 고정 방법이 있다.27-29) 또한 K-강선(Kirschner 

wire), staple, 환 강선(cerclage wire)을 이용한 방법들도 소개되었

다.6)

1) 나사 고정술

나사 고정술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나사 고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골-비골 사이의 해부학적 위치를 유지하여 손

상된 인대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경골-비골 사이의 

골결합(synostosis)이나 골형성(ossification) 등의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고 족관절 배굴 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경골-거골 사이

의 운동 제한으로 체중의 정상적인 전달(load distribution)을 저해

할 수 있다.27,30) 나사 고정술에 관하여 몇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은 나

사의 크기와 종류, 고정하는 피질골의 수, 고정하는 위치, 체중부

하 시기 및 제거 시기 등이다.4,9) 문헌에는 3.5 mm와 4.5 mm 나사

못 고정 방법들이 소개되었고 사체실험(cadaveric study)을 통해서 

두 나사못을 비교하였는데, 큰 직경의 나사가 전단력(shear stress)

에 대해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적으로 더 유리한지

는 밝혀지지 않았다.31) 4개의 피질골을 고정하는 경우 더 강하고 

안정적이지만 나사못 파손의 가능성이 높고 나사못 머리가 돌출되

는 경우가 많다. 3개의 피질골을 고정하는 경우 좀 더 생리적인 운

동이 허용되고 나사못 파손은 적지만 나사못 주변의 골용해가 일

어날 수 있다. Heim 등27)은 3개의 피질골을 고정한 경우 91%에서 

나사못 주변 골용해가 일어났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나사못이 파

손된 경우 4개 피질골을 고정한 경우 반대측 피질골 부위에서 파손

된 나사못을 제거하기가 용이하다. 사체 연구 및 임상 연구에서 3

개 혹은 4개의 피질골을 고정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발표되었다.32) 경비 결합 인대가 회복된 경우에는 나사못을 제

거해야 정상 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데, 따라서 제거가 필요 없는 

생체흡수성 나사가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다.33,34) 그러나 금속 나사

에 비해 강도가 떨어지고 염증 반응, 나사못 파손이 나타날 수 있

는 단점이 있다. 생체 흡수성 나사를 사용해 우수한 결과들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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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Vogl TJ, Hochmuth K, Diebold T, Lubrich J, Hofmann R, 

적 경비 인대 재건술, 경비관절 유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

다. Parlamas 등36)은 문헌고찰에서 만성 경비 인대 결합 손상에 대

한 여러 수술 방법들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다른 것보다 더 우수하

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환자의 손상의 정도와 증상에 맞게 수

술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수술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비 결합 나사 고정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관절경술이나 해부학적 경비 인대 재건술

과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Yasui 등37)은 자가 박근건(gracilis 

tendon)을 이용한 전하 경비 인대 재건술 및 나사 고정술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Zamzami와 Zamzam38)은 관절경을 이용

한 충돌 조직 제거술과 자가 반건양근건(semi-tendinosus tendon)

을 이용한 재건술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Han 등23)은 

만성 경비 인대 결합 손상에서 족관절 내측 불안정성이나 거골의 

외측 전위가 없다면 재건술이나 나사 고정술 없이 관절경을 이용

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과증식 및 충돌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 효

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Olson 등39)은 족관절에 관절염이 시

작된 만성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의 경우 비골을 경골에 대하여 지연 

정복한 후에 경비 관절을 유합하는 방법으로 10명의 환자를 치료

하였고 평균 41개월 추시에서 모든 환자들이 만족하였고 관절염의 

진행은 없었으며 족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없었음을 보고하

였다.

결      론

족관절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비 인대 결합 단독 손상은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경비 인대의 이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진단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하는 경

우 연부조직 충돌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과 족관절 불안정성을 초

래할 수 있으며 관절 격자의 유지에 이상을 일으켜 족관절 관절염

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족관절 염좌를 수상한 환자를 진료

할 때 반드시 경비 인대 결합 손상을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

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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